※엠바고 14시 [신세계]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에 ‘신세계 타운’ 만든다_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양수도 계약 체결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에 ‘신세계 타운’ 만든다
- 신세계 센텀시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도약 -
- 신세계百, 롯데 센텀시티점 인수… 부산 지역 ‘신세계 타운’ 구축 본격화
- 리테일·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기능 결합한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 조성
- C부지 호텔·오피스·레지던스 개발과 연결해 글로벌 핵심 랜드마크로 도약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인수하고, 부산 센텀시티 일대에 '신세계 타운’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기존 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와 인접한 롯데 센텀시티점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쇼핑 · 문화 · 관광 ·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을 구축, 신세계 센텀시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2009년 개점 당시 쇼핑은 물론, 스파랜드와 아이스링크 등 레저·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쇼핑 공간으로 선보이며 국내 백화점 업계 발전을 선도했고, 현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오픈 후 7년만인 2016년 지역 점포로는 최초로 매출액 1조를 돌파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연간 2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최상위권 점포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 부산 지역 리테일 경쟁력 높이는 전략적 투자 단행
 
이번 양수도는 단순한 점포 확대를 넘어 부산 지역 리테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사가 각자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세계는 2016년 센텀시티몰 오픈하고, C부지 개발을 이어가는 등 지속적으로 센텀시티 확장 개발을 진행 중으로, 이번 신규 매입 점포와 통합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본점, 부산본점 등 성장 거점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세계 타운' 구축 본격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도약
 
신세계는 이번 양수도를 계기로 센텀시티 일대를 대규모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인 '신세계 타운'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신규 점포를 새단장해 쇼핑·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센텀시티 내 C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센텀시티 C부지에는 럭셔리 호텔, 프라임 오피스, 프리미엄 레지던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쇼핑·업무·숙박·주거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복합개발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센텀시티 전역에서 쇼핑·문화·관광·휴식을 아우르는 경험을 제공하고, 신세계 센텀시티를 글로벌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가 찾는 세계적 수준의 라이프스타일 데스티네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 대표이사 박주형 사장은 "이번 양수도는 양사가 경쟁을 넘어 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신세계 센텀시티를 쇼핑과 문화, 관광, 도심형 공간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신세계 타운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핵심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